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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한국 사람이 좋아서 한국에 왔습니다.저는 3년 전에 혼자 남미로 여행을 간 적이 

있었는데 그때 한국 사람을 한 명 만났습니다.같은 동양 사람인 우리는 금방 친구가 되었고 

3주 동안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.이 친구 때문에 저는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. 

남미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 가기로 결심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.2년 동안 

한국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.그렇게 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드디어 한국행 

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

한국에서의 생활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.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것,한국 음식을 

먹는 것,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,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웠습니다. 

그런데 한국에 온 지 여섯 달이 지났지만 아직 한국말은 잘 못해서 조금 답답할 때가 

있습니다.한국말을 더 잘 알아듣고,하고 싶은 말도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으면 

좋겠습니다.그렇게 하면 한국을,한국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그래서 

이제부터는 노는 것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. 


